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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
필요한 상담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기관의 관계
자들 4명을 대상으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여 기관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이주배경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지각과 상담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총 3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다양성’,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의 불
안정과 어려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한계’. 본 연구는 성인기 이주배경 청소
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제언을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동
이나 초기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필요
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areer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for late adolescents 
from a migration backgrou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people, including youth
with a migration background and workers from institutions who mainly meet young people. Using 
thematic analysis, experts analyzed the difficulties of young people in the context of migration and their
opinions on the development of career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A total of three topics and 
16 sub-topics were derived as follows: 'Diversity and need for negative perceptions of young people 
from migration backgrounds', and 'Insecurity and difficulties in the situation faced by young people 
from migration backgrounds'. Career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s for young people from a 
migration background were suggested based on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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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하위유형이 본인 또
는 부모의 이주 배경, 이주 시점, 학교 진학 여부 등에 따
라 다양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11월 외국인
주민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289,529명이
며 국내출생이 273,722명, 귀화 및 외국국적이 15,807
명으로 국내출생 자녀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중도
입국 자녀들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52,812
명, 초등학교 2,664,278명, 중·고등학교 2,610,776명으
로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2]. 한편, 아직 
연구나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아동이나 초기 청소
년기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후기 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정
서나 진로선택의 어려움, 가족 형성, 사회참여 등의 한계
를 제대로 지원하고 조력하기 위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
이다. 성인 이행기인 후기 청소년기에 이주배경 청소년
들이 경험하는 진학이나 진로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
적응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3,4] 발
달적 관점에서 전환의 과정을 조력하고, 예방하는 데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전환 단계에 있는 19세에서 24세 사이의 후기 청
소년들을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지칭하였다. 이들은 부
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출생
하거나 중도입국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주배경을 가진 1.5세대나 2세대들을 대상
으로 이주배경으로 인한 환경적 제약이나 정체성 갈등,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7-15]. 선
행연구들은 대부분 후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1.5세대 혹은 2세대들의 교육경험, 삶의 질, 직
무만족도 등 한국에서의 경험과 만족도 등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들[16]은 후기 청소년을 포함
해 성인기 이주배경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경험을 다루면서 이주배경으로 인한 
환경적 제약과 그로 인한 심리 및 사회적 어려움을 탐색
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크게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
려움, 진학 및 진로 선택의 한계로 나눌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어의 어려움을 포함한 문화적응[8,10], 
정체성 갈등[11], 차별 경험[7,11,15] 등을 보고하였다.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귀화의 문

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본인의 정체성과 사회의 인식 사
이의 간극에서 오는 갈등, 한국에서 경험하는 타자화 등
으로 본인의 발달과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16-18]. 특히 일상이나 학교, 직무현장
에서 경험하는 명시적 혹은 미묘한 형태의 차별은 위축, 
무기력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16]. 
Rumbaut과 Komaie[19]의 연구에서 성인 전환기 이주
배경 1.5세대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서 체류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유와 높은 삶의 질을 경험
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기 청소년기를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족의 생계
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도입국 청년
들의 경우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떨어져 지
낸 부모와의 관계 재정립이나 새로운 가족 구조의 적응 
등의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며 가족이나 부모의 실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았다[9]. 이처럼 이
주배경 청소년들은 선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
원이 부족할 수 있으며 상담에서는 실제적인 사회적 자
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이 필요
하다.

또한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교육과 진로
경험의 부족[8,10,11], 공교육 진입의 어려움[11,20], 비
자 문제와 취업의 제약[7,20,15], 부모의 정서 및 사회적 
지원이나 정보제공의 어려움[7,9] 등을 경험하였다. 19
세 이상에서부터 34세 미만의 이주배경 청년들의 진로선
택 경험을 살펴본 김민선 등[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
우 진학, 진로 및 직업선택, 대인관계 등 일반적인 청년
기 발달과업을 경험하면서도, 이주배경으로 인해 언어, 
심리·사회적 자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학이나 진로선
택의 과업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선주민들
과 비교해 진로선택과 취업에 있어 높은 진로장벽을 인
식하며, 경쟁에 대한 위축과 두려움, 문화적 차별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만성적인 진로 미결
정을 경험할 수 있다[13]. 또한 진로결정의 어려움은 안
정적인 성인기 정착과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고 삶의 만
족도를 저해시킬 수 있다[21]. 

문제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
행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 직업 선택, 결혼, 사회참여 등
에 대한 상담 및 진로 지원을 제대로 받아 본 경험이 많
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센터에서
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한계로 관련 법령에 따
라 지원 대상을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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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학령기 학생들에 맞춰져 있어 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립, 진학과 직업교육, 사회생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후기 청소년
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들이 제한적이며, 체류 조건과 비자 등의 문제
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에서도 배제
되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수
행된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메타연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아동, 청소
년인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한국어 교육 등 한국 문
화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청소년기 교육 및 진학, 
진로선택을 조력하는 진로선택 이전에 초점을 둔 프로그
램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 이행기 다양한 
발달영역(예, 사회적 관계, 직장생활, 학업, 자립을 위한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
장 진입 이후 직업 이동과 경제활동, 혼인 등의 가족 형
성에 관한 청년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구성되
고, 청년 일반층을 대상으로 한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구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이주민들의 
적응을 조력하기 위해 언어에 대한 기초 교육이 우선 실
시되며, 특히 자녀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공교육 체계로
의 진입과 취업 및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
이 세분화되어 제공된다[23]. 또한 다인종 및 민족, 난민
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를 다루거나 이중문화 정체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24,25]. 한국의 경우 이주배경 자녀, 특히 청소년, 그리
고 성인기로 진입하는 후기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
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센터
나 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현장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기관 관계자들의 경
험을 파악하고, 현황과 요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기관 관계자들
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그들이 지각한 이주
배경 후기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을 탐색하고, 현재 
운영 중이 프로그램과 한계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 관계자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이행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이주

배경 청소년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현황과 한계는 무엇인가?

2.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에 재직 중인 기

관 관계자 총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19세부터 24세 미만의 후기 청소년기까지의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의 목적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인 만큼 현장
의 경험을 듣고, 함의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
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는 연구참여자 정보는 
Table 1과 같다. 

Gender Age Institution Position Area

Participant 1 F 40s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youth

Center 
director Seoul

Participant 2 F 40s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youth

Team 
leader

Gyeonggi

Participant 3 F 50s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youth

Assistant 
center 

director
Gyeonggi

Participant 4 F 40s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youth

Director Seoul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terview 
participants

면담은 평균 9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
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질문을 사전에 제
작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본 논문의 주저자가 작성하였으며, 상담심
리학 박사 2인, 사회학 박사 2인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하
였다. 자문을 위해 2022년 10월~12월 사이 60분~90분 
정도의 자문회의를 3회 진행하였다. 

면담은 대부분 참여자들의 센터나 인근 지역의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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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졌으며, 한 사례의 경우 일정상 대면 면담이 
어려워서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의 예는 Table 2와 같다. 

Questionnaires

Introduction 
questions

 Who are immigrant adolescents you usually 
meet? Please tell m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nts who come to your center.

 What are some difficulties you have 
experienced running an institution?, What is 
rewarding?

Migrant 
adolescents' 

adult 
transition 

experience

 What is the difficulties of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What are the main difficulties faced by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their late adolescence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Korean society?

 What are the strengths of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Program status 
and limitations

 What kind of education is provided at your 
center?

 What do you think are the limitations of 
current programs?

 What do you think are th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side and 
outside the institutional system) that are 
needed to help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Table 2. Interview questionnaire

2.2 자료분석
자료분석 전 연구자들이 가진 선입견을 배제하고, 참

여자들을 통해 얻은 면담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2~3회 연구팀 자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연
구자들은 이전에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
으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기존에 가지
고 있던 편견들이 결과 분석이나 해석과정에 미칠 수 있
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후기 청소년기 이
주배경 청소년들의 경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으며, 후기 청소년
기인 만큼 진학과 진로 관련된 주제가 중요하게 도출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더불어, 이주 배경, 지역,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험이 다를 것
으로 생각하였으며, 최대한 이주로 인해 경험하는 고유
한 경험들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분석 전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가진 기대와 선입견을 확인하
고, 분석의 과정에 개인의 주관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
력하였다. 

다음으로, 면담 자료는 Braun과 Clarke[26]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해 6단계 절차에 
따라 특정현상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들을 찾아 정리하였
다. 1단계는 연구자들이 자료를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자
료를 숙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자료
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2단계는 초기 
코딩 단계로서 자료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특징적인 아
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단어로 코딩한다. 3단계는 주제 
찾기 단계로서 2단계에서 코딩된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큰 주제들과 이를 구성하는 하위주제들로 초기 
분류해보는 단계이다. 4단계는 주제 검토 단계로, 각 주
제와 이를 구성하는 하위 주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며 
연구 문제에 따른 주제가 큰 그림(맵)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5단계는 주제 정의 및 이름을 지정
하는 단계로, 각 주제의 세부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각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름을 생성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기술 단계로서 최종 
분석 내용을 분석의 배경과 연구자의 전문성 및 관련 문
헌과 결집하여 최종 정리 및 기술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주제분석 방법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정 속에서 자료 
내의 패턴화된 반응이나 의미수준을 기술할 수 있으며 
주어진 자료를 반영하는 제한된 수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분석과정 동안 수집된 자료, 코딩 추출물, 분석 
내용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오가며 살펴보는 과정이 요
구된다[24].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전
공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자문결과 주제 
안에 포함된 하위주제가 이질적이라는 피드백이 있었으
며, 일부 하위주제를 다른 주제 안에 포함시키거나 삭제
하였다. 

3.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결과 ‘후기 청
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다양성’, ‘후기 청소년기 이
주배경 청소년들의 불안정과 어려움’, ‘이주배경 청소년
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한계’ 총 
3개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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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category

1

Diversity of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1-1
Individual differences in 
immigration motives and 

adaptation

1-2
Differences in adaptation 
by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1-3
Age of entry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adaptation

1-4

Differences in adaptation 
according to personal 

background o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2

Instability and 
difficulties 

faced by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2-1 Experiencing identity 
confusion

2-2
Insufficient preparation 
of documents for public 

education enrollment

2-3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college 

admission

2-4 Visa and immigration 
status issues

2-5 Difficulty in learning 
Korean language

2-6 Poor family conditions 
and lack of parental help

2-7
Social distress and 

limitations in personal 
growth

3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counseling 

and career 
program for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3-1

Operation of counseling 
programs and the 

uniquenes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3-2 Programs for academic 
and career guidance

3-3 Low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3-4

Need to develop and 
supplement counseling 
programs suitable for 
immigrant background 

adolescents

3-5

Insufficient support for 
immigrant adolescents in 
acces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able 3. The need to develop career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s for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3.1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다양성
기관 관계자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가

정 자녀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하위유형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욕구를 잘 이해해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주
배경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적응이 어려운 집단으로 보
는 것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주배경 청소년 안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들이 가진 강점(예, 다
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인구가 다
양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배
경과 강점들을 잘 활용해 잠재력을 확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3.1.1 다양한 입국계기와 적응의 개인차
기관 관계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 중 중도입국청년 유

형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계기로 입국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이주배경 청소년들 안에서도 한
국에서 진학을 원하는 그룹이 있지만 경제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오는 그룹도 있어 일부 청소년들은 한국어 교육
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가 
낮은 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에
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 역시 이주배
경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되며, 한
국인으로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이주배경 집단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보통은 이제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주 전 
국가에서 생활을 힘들게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녀
를 낳고 이혼을 한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돈
을 벌러 오시죠. <중략> 그쪽에 아이를 맡겨놨는데 안정
이 돼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자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지지 체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렇
지 않고 그쪽에 맡겨놓은 조모나 이제 친인척이 “이 친
구를 이제 더 이상 못 본다” 해서 들어오는 일도 있거든
요.” (참여자 4)

3.1.2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적응의 차이
기관 관계자들은 중도입국 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

우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서 적응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시기별로 다른 욕구들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난이도 역시 
입국 초기 경험하는 기초과정,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
고 경험하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중간과정, 실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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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및 사회적 자본들을 확보한 이후의 과정들로 구
성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들어온 학생들은 한국어가 미흡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감 또 K문화에 대한 환
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부모님들을 헤어졌다 만나
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
는 거는 좀 초반에는 괜찮은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그
러다가 어느 정도 한국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부모님들의 상황, 나의 지금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다시 이제 꺾이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3.1.3 입국 연령과 적응의 어려움
여러 기관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입국 연령에 따라서 

적응에 차이가 있으며, 보통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입
국한 학생들일수록 적응이 좀 더 수월하다고 언급하였
다. 

“고등학교 애들은 학교 찾기가 어려워서 1년~2년 시도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검정고시 보겠다’ 아니면 ‘그냥 
바로 취업하겠다’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중학
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위탁 대안학교가 많아서 교육청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대안학교까지 가는데 고등학교 
연령에 오는 친구들은 머리가 복잡하죠.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언어도 안 되고 고등학교들도 그런 대안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참여자 2)

3.1.4 개인 배경이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적응 차이
기관 관계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가진 사회경제

적 지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관심, 개인의 성격
이나 태도 등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적응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
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이주 배경으로만 한정 짓는 데
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이주배
경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한국의 저소득층 자녀
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유사점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일
부 문제는 계층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도 보인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인의 의지나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겠다라는 부분
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부모들의 인식 자체도 예
전에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보다는 ‘한국에
서 좋은 직업을 갖고 이제 좀 나은 삶을 살아야지’로 변
화가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결국 이게 계층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주 배경을 가
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데 늘 다문화 가정이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프레임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됐잖
아요. 근데 저희가 경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친구들은 주로 가정 안에서 그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적응
을 잘하는 아이들과 있어요.” (참여자 2)

3.2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의 
   불안정성과 어려움

3.2.1 정체성 혼란 경험
기관 관계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

과 다르게 정체성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는 청소년들이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 외국인 혹은 한국
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결국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심리
적으로는 처음에는 왜 나는 다를까 이렇게 시작했던 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
구들과의 연대 관계 안에서 그걸 좀 자기 스스로 해석해 
나가더라고요.” (참여자 3)

3.2.2 공교육 입학 서류 준비의 미비
기관 관계자들은 중도입국 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본

국에서 공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
한 채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의 미비로 한국 학교에 바로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류 준비를 지원해 줘
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
였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는 아이들이 학교 밖 일들이 굉장
히 많아요. 준비 없이 데리고 오시다 보니까 사실은 졸
업 증명서라든지 성적 증명서라든지 이런 아포스티유 
학력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오셔야 되는
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공교육으
로 바로 진입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공교육에 진입하는 게 맞다 주의예요. 왜냐면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성장을 위한 교
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도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참여자 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7호, 2023

364

3.2.3 대학 진학과정에서의 어려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진학에 대한 실

제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으며, 자아나 진로탐
색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 뿐 만 아니라 실제로 진학
과 관련된 개별 컨설팅과 상담을 해주는 현실적인 프로
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저희가 계속 그 문제들을 안고 대학 진학과 관련된 올
해 이제 대학 진학 바뀐 진학 설명회 설명서 이런 것들
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급이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
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대학의 입시 전형 이런 것들을 
중국어, 베트남, 러시아어로 만들고. 진학 관련된 정보
들 네 그런 것도 너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리
고 컨설팅하는 걸 내년도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어요.” 
(참여자 1)

3.2.4 비자와 체류자격 문제
기관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중도입국 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비자 문제가 한국 사
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 큰 제약이 된다고 언급
하였다. 비자의 문제로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
고 체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
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게 된다고 언급하
였다. 비자 등의 체류 자격의 문제나 지원제도의 미비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의 문제나 24세 미만의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청소년
들이 받을 수 있는 취업정책 대상에 이주배경 청소년들
을 함께 포함하는 논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냥 이 친구들이 좀 타국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
하게 자기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압박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체류 자격이 완화되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참여자 4)

3.2.5 한국어의 어려움
기관 관계자들은 한국어의 어려움이 이주배경 청소년

들이 학업이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걸림
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
였다. 또한 한국어를 잘하더라도 직장에서 사용하는 한
국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하
는 한국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3.2.6 열악한 가정환경과 부모 조력의 부재
기관 관계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의 특

성을 언급하면서 부모가 한국에 이주해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이룬 경우 청소년들이 중도에 입국해 새로운 가
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성인이 되었더라도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적응에는 
가족의 배경과 자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양부나 양모도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나 
형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너무나 자기 스스로
도 낯선데 그 가정환경도 너무 낯설어 가지고 초기에는 
굉장히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살 수가 있겠나 내가 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참여자 4)

3.2.7 사회적으로 위축과 성장의 제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우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언어적 제약, 가족들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
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한국 청소년들이 여러 번 도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망설이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
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진로 정보
들을 물을 때 정보원을 알더라도 다가가서 질문하거나 
실패했을 때 재도전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알고 있더라도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경
우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위축될 수 있잖아
요. 위축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물어보면 되는 부분
들을 쉽게 포기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서만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되는 것들이 있죠.” (참여자 1)

3.3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한계

3.3.1 심리상담 제공과 다문화 상담의 특수성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에서는 주로 개

인상담 형식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통역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일부 기관에서
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
는데 실제로 개인상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상담 통역
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기도 하여 기관에 따른 편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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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가장 
큰 제약으로 언어와 상담에서 사용하는 용어(예, 정서 표
현)가 이주 이전의 국가에 없는 경우 내담자와 소통하기
가 어렵고,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상담 쪽에서는 지원 구축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거 좀 상당히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
니까 검사 도구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직원 양성 기관 
관계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에 진짜 각 상담사
를 두고 있고 이러한 어떤 저희 보통 매월 1회는 전 활
동하시는 이쪽 팀 상담사 선생님들이 사례 회의를 진행
을 하고요. 사례 공유하고 또 워낙 사례가 다양 그러니
까 일곱 유형이기는 하지만 또 배경 자체가 워낙 다양하
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외
부 수퍼바이저 모셔서 수퍼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

“저희는 일단 저희는 트라이앵글이에요. 교육, 정서, 자
립이라는 이 트라이앵글. 저희가 5대 분류를 진행을 하
는데 정착 기반 사업은 이제 누구나 우리 센터를 이용하
려면 초기 상담을 받아야 돼요. 초기 상담을 받아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필요한 욕구 그리고 보호
자의 욕구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초기에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게 정착 기반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 필요하다
면 사례 관리가 들어가는 복합적인 문제와 심각성을 가
지고 있다면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참여자 4)

3.3.2 학업과 진로선택 조력을 위한 프로그램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

면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
를 확대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실제 지역
사회 회사들과 협약을 맺어서 기술을 배우고 실습의 기
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직업교육과 관련
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통적으
로 언급한 반면에 지역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라 자체적
으로 자원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저희는 최신 트렌드에서부터 옛날 직업군까지 (교
육을 시켜요.) 비자 변경을 하려면은 세탁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따면은 비자가 이제 거주 가능 비자가 좋은 게 
또 받거든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최신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 다 vr 체험
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데리고 다니면서 되도록 했어
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서 저희도 정말 너무
나 안타까운 거죠.” (참여자 4)

3.3.3 낮은 참여 동기
기관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자

체에 대한 동기가 낮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있고, 교육
의 중요성을 언급하더라도 부모가 가치가 다른 경우 센
터의 한국어 교육이나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정말 어려운 점이에요. 그 점이 그런데 그 점은 보호자
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호자분이 특히 ○○ 
같은 경우에 최고의 가치가 머니예요. 머니 그냥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을 많으면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는 100살까지 살 
거고 120살까지 살 수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많이 드려요. 이 친구가 지금 
당장은 공장에 들어가서 정말 12시간 일해서 300만 원
을 벌 수 있을지 점 그게 이 아이의 삶의 의미가 있는지 
그것만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가 행복할지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봐 달라 이런 얘기” (참여자 4)

3.3.4 이주배경 집단에 맞는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보완 필요
참여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서 청년들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자들을 교육시키거나 통
역사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수한 집단에 대한 접근을 내가 한번 해보겠어라고 
했다가는 진짜 낭패고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그건 정말 
그 한 영혼을 해치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인권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훈련 그
리고 이런 활동가들 기관 관계자들과의 연대가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했을 때는 정말 큰 역효과가 있을 거고 저는 심
리상담 프로그램 할 때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
가 되죠.” (참여자 2)

3.5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노동현장 진출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어려움

일부 참여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비자나 노동현
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법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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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받는 거를 들어주는 신문고 같은 그런 것도 있어야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여자 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후기 청소년기
에 속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상담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서 이주배경 청소년들
을 지원하는 센터의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인기 
이행 과정과 진로 및 상담 프로그램 현황과 욕구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후
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다양성’, ‘이주배경 청
소년들이 처한 상황의 불안정성과 어려움’, ‘이주배경 청
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한
계’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
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주제 1과 2에 이에 해당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주제 1(후기 청소년기 이주배
경 청소년들의 다양성)에서는 ‘다양한 입국계기와 적응
의 개인차’,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적응의 차이’, ‘입국 
연령과 적응의 어려움’, ‘개인의 배경이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적응 차이’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주제 1에서 
기관 관계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하위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한국 입국 계기, 국가 등에 따라서도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산업 인력난 해
소를 목적으로 이주했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27] 1.5
세대와 2세대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학습경험과 
직업의 기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들 중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
들이 많으며 문제의 원인을 이주배경으로만 귀인하는 것
이 집단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주배경 청
소년들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지원여부 등은 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8-30]. 김민선, 김재훈, 고은영[7]의 연구에 따르면 이
주배경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
적 안정성이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가져오고, 교육이나 
훈련 기회, 직업 전환 준비를 위한 여유 기간 등의 차이
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청소년

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열악한 가정 
경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영향력을 면밀히 파악해, 사
회적 네트워크나 정보 등을 확대하고 지역이나 국가 차
원에서 열악한 상황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지원체계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제 2(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불
안정과 어려움)에서는 정체성 혼란 경험, 공교육 입학 관
련 서류 준비의 미비, 대학 진학과정에서의 어려움, 비자
와 체류자격 문제, 한국어의 어려움, 열악한 가정환경과 
부모 조력의 부재, 사회적 위축과 성장의 제한이 하위주
제로 도출되었다. 주제 2에서 도출된 내용들은 후기 청
소년기에 있는 국내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이주배경 청소
년들이 후기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진학과 취업 과정에
서 경험하는 독특한 어려움으로도 볼 수 있다. 김진선
[31]의 연구에서도 이주배경 가정 청소년들은 본인의 환
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인
식하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가
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들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성공 경험을 찾고, 학업능
력을 높이기 위한 대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인 지원뿐만 아
니라 한국어, 체류자격, 공교육 입학 서류의 준비,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제공 등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진로상
담의 과정에서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일의 심리
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32]에서 언
급하는 것처럼 기존 전통적인 상담심리학에서 언급하는 
진로 상담의 주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속한 환경과 그
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을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진로나 심리상담에서는 개인
이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
도록 돕고, 차별이나 배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
인의 문제로만 귀인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들에서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프로그
램의 한계와 제언 등을 살펴보았으며, 주제 3에 관련 내
용들이 도출되었다. 주제 3(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
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한계)에서는 상담프
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상담의 특수성, 학업과 진로선택 
조력을 위한 프로그램, 낮은 참여 동기, 이주배경 집단에 
맞는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보완 필요, 이주배경 청소년
들의 노동현장 진출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어려움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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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직원들이 가지는 문화 감수성, 
인종적 편견과 부정적 선입견[33-35] 등이 업무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력이 
10년 이상 된 기관 관계자들 역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 차(예, 종교), 
소통방식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상담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김현아[3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담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다문화상담자로서 가지는 효능감이 
다문화수용성과 자질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다문
화 교육 및 재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감수성과 수용성 
증진 및 상담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 등이 확대될 필요
가 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 진출에 대한 지
원, 이주배경 집단에 맞는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발달단계
를 고려할 때 진학과 훈련,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필요가 있으며, 아동 및 초기 청소년기에 맞춰져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
한 지원센터들이 제한되어 있고 재정 역시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상황에 있으므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들
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청소년이나 청
년 지원센터들 안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예산
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들이나 실제적
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 자
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우 비
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로 사업주들이 채용을 기피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정책 입안에 있어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가진 발달단계의 특성과 진학과 훈
련, 취업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공감할 필요가 있으며 외
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낮추는 교육들
이나 캠페인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 및 실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
로상담 프로그램 제언을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면담하
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를 탐색
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입
국 시기가 다소 늦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
의 어려움, 공교육 진입, 비자, 가족 갈등 등 다양한 문제
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 안에서도 취약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중요한 시기 적응하고 잠
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 기관에 근
무하는 기관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였다. 기관 관계자들의 
경험이 24세 미만의 후기 청소년기까지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25세 이상의 이주배경 청년들의 어려움과 프로
그램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주배경 청
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의 경우 주
로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센터의 운영자들이며, 일부 
센터들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들이나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센터들에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이 위치한 지역이나 주로 방문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기관 관계자들의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후속 연구에서는 기관 관계자들이 접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다양
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는 전문가들이나 센터
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심리적
응과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
기 때문에 연구 질문 자체에 적응이나 진로선택의 어려
움을 가정하는 내용의 질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
편, 인터뷰 결과 이주배경 청소년들 안에 다양한 하위집
단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적응을 못 할 것이라는 
가정 역시 편견일 수 있음을 다수의 참여자가 언급하였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질문의 내용이 좀 더 
중립적인 개방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
으며, 청소년들이 가진 강점과 성공적으로 적응을 한 청
소년들의 사례에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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